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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과 일본, 관광교류 재개와 활성화 협력 방안 논의한다
- 11. 17. ‘제35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’ 온라인 개최 -

  문화체육관광부(장관 황희, 이하 문체부)와 일본 국토교통성(대신 사이토 

테츠오)은 11월 17일(수) ‘제35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’를 온라인으로 개최

하고 양국 간 관광교류 재개와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.

  한국과 일본은 관광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86년 ‘한일

관광진흥협의회’를 출범하고 양국을 둘러싼 여러 상황에 관계없이 매년 

꾸준히 열어왔다. 그러나 작년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순연한 

바 있다. 올해는 양국 간 협력으로 관광교류를 재개하고 관광산업 회복 

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온라인으로 행사를 마련했다.

  이번 협의회에는 문체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과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청 

가네코 도모히로 국제관광부장을 비롯해 양국 관광공사, 관광업계, 지방자치

단체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다. 참석자들은 양국의 정책 발표(중앙정부

‧지자체), 업계 발표 및 의견교환, 기조 강연, 온라인 여행 등을 함께하며 

양국의 관광교류 재개‧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할 계획이다.

  양국의 정책 발표에서는 한국 문체부의 ‘한국-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

추진사례’와 일본 관광청의 ‘관광 부활을 향하여’, 한국 인천의 ‘지능형(스마트) 

관광도시 사례’와 일본 미에현의 ‘열린 관광 및 골프 관광’을 주제로 다룬다. 

양국의 관광공사와 여행업협회는 한일 관광 교류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

재개하기 위한 노력과 방안들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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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어 일본의 열린관광 사례(사회복지법인 코우지카이)와 한국의 관광 기술 

기업 사례(H2O 호스피탈리티*)에 대한 강연과 관광시찰을 대체한 양국의 

온라인 여행을 진행한다.

  * 한국, 일본, 태국에서 기술 기반 종합 숙박을 운영하는 기업(관광 글로벌 챌린지 선정기업)

  문체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은 “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산 

이후 현저하게 감소한 양국 간 관광 교류를 재개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

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. 아울러 양국 방역 상황의 호전과 함께 가까운 

시일 내에 구체적 성과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.”라고 밝혔다. 

※ 회의 종료 후(11. 17.) 합의문 배포 예정


